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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 꾸 로  투영되어 있는 것 이지요. 그런데 이런 고 통 들 은  지극히 육적 

이고 물질적인 것입니다. 말하자면 막연한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라 

구 체 적으로 살을 에 는 ，가슴이 찢어지게 아 픈 ，죽 임 을  당하는 그런 

현장입니다.

요한묵시록이 기록된 때 가  도 미 띠아누스 때 지 요 ? A .D . 90년대에 

도미 띠아누스가 자신을 신격화하여 황제숭배를 강 요하므로 박해가 

극 심해졌을 때였으니까，그때 사람들은 틀림없이 구 체 적으로 육적인 

고 통 을  당하는 현장에서 그  아 픔 ，그  눈 물 ，그 죽음으로부터 해방되 

는  하느님의 질 서 ，하느님 나라를 갈구했을 겁니다. 그 냥  갈구한 것 

만이 아니고 그  나라의 도 래 를  위해서 전투적 자 세 로  임했습니다. 그  

들 은  세상권세를 진 악마의 주 권 과  하느님의 주권이 전투하는 현장 

으 로  이 세상을 이해했어요. 그들이 이해한 하느님 나 라 는  어디까지 

나  물의 세계 곧  이 땅 위에서 실 현 되 는  세 계 이 지 ，이 세 계 를  떠난 

피안에서 이뤄지는 관념의 세 계 가  아 니 었어요. 모 든  사람의 눈에서 

눈 물 을  씻어준다고 했을 때 ，그 것 은  요 르 단  강 건너가서 씻어준다는 

것이 아닙니다. 그런 사고를 애당초 거 부 하 고 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

것 입 니 다 . 지금 도미띠아누스를 내몰지 않 고 서 는 ，그들의 손아귀에 

서 해방되지 않고서는，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마 를  날이 없을 것이 

다 ，그리고 그  불의한 세 력 을  하느님의 세 력 으 로  대치하는 운 동 ，그 

것이 바로 하느님의 운동이라고 생각했을 거 예 요 . 이건 틀림없습니 

다 . 이런 정치적인 현장기록을 종교적인 것 으 로 ，피안적인 것으로 환 

원시켜버려서는 안 됩니다.

주의 기도一 하느님 나라 운동의 노래

B  선생님의 그  말씀을 들으니까 생 각 나 는 데 ，하느님 나라의 도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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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고 하는 것 은  어떻게 보면 성육신사상의 또 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 

니 까 .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이 육이 됐 다 ，육이 된 그  하느님 

이 하느님 나라를 간절히 대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 하느님 나라 

실 현 을  위 해 현존한다，그러므로 육이 된 하느님은 하느님 나 라  운동 

이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고 백 된 다 ，이런 생각이 … … .

因 그 렇 게  해석할 수 있고말고요. 바 로  그  고백이 주의 기도에서 

“하느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! ”라고 한  바 로  그  절규가 아니겠습니 

까 ? 그래서 나는 주의 기도를 하느님 나 라  운동의 노 래 다 ，행진가다 

그랬던 거지요. “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

십 시 오 .” 이것이 마태오학파의 주 석 이 었 다 면 ，‘육이 되신 하느님 ! 당  

신 은  우리들의 하느님 나 라  운 동  안에 오 늘  인 카네이션하십니다’, 이 

것 은  우리들의 해석일 수  있습니다. 우 리 가  하느님을 자 꾸  어떤 정신 

적 존재로만 생각하는 데 길들여져서 그 렇 지 ，하느님은 역사현장에 

서 오 늘 도  일어나고 있는 민중사건 속에 계 속  피 육 (化 肉 )하 시 고  물 

적 (物 的 )인  형태로 계속 재현되는 것 입니다. 아까도 말했지만 ‘물 ’ 

이라는 언어를 쓰면 도리어 리 얼 (real) 하지 못 하 고  고 답적으로 되는 

홈이 있지만 하 느 님 ，예수 그 리 스 도 , 하느님 나라를 관념화하는 데 

저 항 하 고  그것을 복음서의 원래의 생각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는 불 

가피하게 그  언어를 쓰지 않을 수  없는 것이 안타까운 오 늘 날  우리 

그리스도교의 현실이지요.

B  ‘물 ’ 이라는 것은 독일어로 ‘M aterie ’ 인데 이 단 어 가  자 꾸  관 

념적으로 들리는 것은 외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적 제관계라 

든 지 ，사회구조 또 는  경제제도라든지，민중의 생활상의 이런저런 요 

구 라 든 지 ，이렇게 현실문제로 오지 못 하 고  저 멀리 철학적인 카테고 

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. 우리는 오 늘  하느님의



인카네이션을 눈물도 아픔도 죽 음 도  없는 새 나라의 실 현 이 라 는  언 

어 로  재 해 석했는데，그  새 나라의 실 현 은  우리 사회의 정 확 한  분 석 과  

그 러 한  분석 결과에 입각한 전략의 수 립 과  결코 분리될 수  없을 것 같 

습 니 다 . 제 가  여기 한  구 절 을  읽어보겠습니다. 픽 # 레 이 의 『하느님 

나 라 』에 나 오 는  글입니다.

“예수와 젤롯당은 A .D . 1세기 팔레스틴을 각기 다르게 이해했기 

때문에 서 로  다른 해방전략을 수 립 했 었 다 . 예수의 전략이 젤롯당의 

것 보 다  성공가능성이 더욱 높 았는지는 알 수  없다. 중 요 한  것 은  그  

점이 아니다. 어느 것 도  우리의 예속자본주의에 적용될 수  없 다 . 우  

리에게 적절한 해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우 리 는  우리의 상황을 분  

석해야만 한다. 그렇게 할 때 우 리 는  성서 속에 나 타 난  해방전승으로 

부터 귀중한 도움을 받을 수  있다. 그 러 나  성 서 가  우리의 상황을 분  

석 해 주 거 나  우리의 전략을 수 립 해주지는 않았다. 그  일은 각기 특수 

한  상황에 놓여 있는 그리스도인 공 동 체 가  맡아야 할 과 제 이 다 .”

囚  나도 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지요. 예수는 프로그래머 (program- 

er)는  아니었습니다. 우 리 가  ‘그 리 스 도 를  본 받 는 다 ’ ( ‘ 이미타티오 크  

리 스 티 ’ ) 고  해서 예수에게서 어떤 행동의 모 델 을  구 한 다 는  건 잘 못  

입니다. 현장이 다른데 그건 말도 안 되 는  얘 기지요. 우리의 삶 은  우  

리의 삶 인 데 ，하물며 운동의 전략까지를 성서에 요 구 한 다 는  건 있을 

수  없는 일입니다.

하느님 나라 신앙은 민중해방운동 속에 성육신해야

B 선 생 님 ，최근에 청년운동 쪽에서 들 려 오 는  얘 기 로 는 ，그리스도 

교적 신 앙 은  우리의 역사현실 가운데서 벌어지는 민중의 싸 움  속에 

성 육 신 해 야  한다고 하더군요. 그런 말 을  들으면서 저 희 들 은  ‘하느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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